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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주교님들과, 존경하는 성직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오래된 인사말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며, 진심으로 모든 분께 

주의 부활 대축일을 축하합니다!  

 

신자들은 매년 이 장엄한 날이 오기를 특별한 떨림으로 기다리고, 이날을 

특별한 근면함으로 준비하며, 이날에 특별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 우리가 희망하듯이 더 많은 기쁨과 빛, 친절과 

사랑이 있게 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비춰 주시는 일종의 등대입니다.  

 

이 축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신자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외칠까요? 그 

대답은 주님의 부활 후에는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요한 16:22). 기쁨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쁨 없이는 결실을 맺도록 일하고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쁨 없이는 

우리의 기도와 교회 성사들에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기쁨 

없이는 선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애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이 우리 각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즉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권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이 찬란한 날에 여러분 모두가 말과 행동으로, 홀로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성당에서나 집에서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의 활기(영적 활력), 

기쁨과 평화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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